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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협의회는 독일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왔으며, 여러 

측면에서 한독간의 만남의 장이 되어왔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로서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과 독일의 관계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문화간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뿐아니라, 협의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제로서 피할 수 없이 대면해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과 독일’을 기획 특집의 제목으로 삼았다. 이번 특집은, 

각기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몰트만 교수와 김지하 시인이 나누는 한편의 대화로 

시작된다. 이 대화는, 상이한 문화권 출신의 두 사상가가 겸손한 자세로 서로에 대한 경의를 

품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문화간 대화의 한 본보기를 이룬다. 둘째 글은, 작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한국의 문학과 근/현대성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이다. 요켄 힐트만은, 

‘근/현대’라는 개념을 예로 들어, ‘유럽적인 것’을 보편시하는 유럽중심적 경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세번째로 최현덕은, 유럽과 아시아의 만남의 양상들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찰하면서 서로간의 대화를 어렵게, 내지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분석한다. 

포토시리즈 ‘당산 나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순간적으로 발견된, 한국과 유럽의 

유사성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작가 힐트만은 한국의 당산제와 요제프 보이스의 예술을 

보면서 외형에서 뿐 아니라 주제 속에 숨겨져 있는 유사성을 해석해 낸다.  

 

이외에도 이번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로는 ‘디아스포라’가 있다. 또한 북한에 관한 

글들도 모아져 있다. 두번째 포토 시리즈 ‘서울’과 더불어 이 모든 글들은 위의 기획 특집의 

주제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결국은, 지구화 과정의 전개와 더불어 그 중요성을 날로 

더해가는 문제, 즉 <우리는 ‘낯선 이들’과 이들이 지니고 있는 ‘다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라는 물음과의 씨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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